
구미단지, 남북방향 화재사고 취약
삼성방재연구소, 49곳 중 화학․전자 다수 … 빗물처리 불량도 우려

경북 구미단지는 경부고속도로 축을 중심으로 남북방향으로 화재·폭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방재연구소는 6월27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구미시의 의뢰를 받아 3월부터 진행한 구미단지의 위

험성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구미단지에서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됐을 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은 49곳으로 화학, 전자 관련

사업장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재연구소는 구미단지가 홍수에 따른 낙동강의 범람 피해보다는 빗물 처리 불량에 따른 침수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제조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물이 내진설계와 지진 대응방안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했다.

이에 따라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화재감지기 점검, 가연물 관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재연구소는 독성물질 정보 공유, 경보체계 및 피난계획 수립, 독성물질 취급 밀집지역의 제독설비·약제 배

치 등을 지적했다.

이밖에 저지대나 도로면보다 낮은 사업장에 차수판을 설치하고 배수시스템을 재검토하며 철골지붕과 벽면

패널의 낡은 연결부를 교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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